
에너지 합리화자금 지원성과는?
산자부 , 2000년 5277억원 지원 … VA 체결 8000억원 절감 기대

1980-2000년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으로 3조3330억원을 투입한 데 이어 2001년에도 18.4% 증가한 5277억원을 지원

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지원성과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산업자원부는 고유가 장기화 등으로 에너지 절약의 필요성이 시급해짐에 따라 2001년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

원규모를 2000년보다 18.4% 증액했다. 고유가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해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은 VA 및 ESCO를 통

한 절약시설 설치사업장 및 CES 사업에 중점 지원키 위한 것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은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투자, 주택단열 개수, 집단에너지 공급

등에 지원되는 자금으로 최근 자금수요가 대폭 늘어나고 있는 자발적협약(Voluntary Agreement) 체결기업 및 ESCO

(에너지절약전문기업)에 대한 지원규모를 각각 전년대비 95.3%, 42.2% 증액했다.

산자부는 ESCO사업의 고도화 및 전문화를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관리진단 기술능력 배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전문기술인을 양성하고 공단사업과 연계해 ESCO사업의 다각화를 촉진키로 했다.

1984년 이전 건축건물의 주택단열 개·보수에만 자금을 지원해왔으나 2001년 하반기부터는 건물에너지 성능인증제

도의 도입과 관련해 전문기관의 인증을 받은 에너지절약형 건물의 신축에도 정책자금 280억원을 지원키로 계획한 바

있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실적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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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16,206 1,700 1,979 2,479 3,094 4,049 3,823 33,330

또 노후보일러 및 요·로 등 산업체 에너지소비시설, 건물자동화 제어장치 등 건물에너지절약시설, 엔진 공회전 제

어장치 등 수송에너지 절약시설 등에 1140억원을 지원하는 한편, 에너지절약전문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에너지절약산

업을 육성하기 위해 조합에서 투자한 기업에게 5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아울러 VA 체결기업이 산업체시설자금을 신청하면 VA 참여 의향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해 에너지 다소비 사

업장의 VA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VA 체결 대상인 에너지 5000TOE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에게 적용하고

있다.

또 고효율 사염색기 등 에너지 절약효과가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11개 품목을 발굴해 지원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투

자의 범위 및 한도를 확대해 에너지절약에 대한 투자를 촉진시키고, 경미하고 고의성이 없는 규정위반에 대해서는 관

리를 완화해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2000년까지는 추천이 취소된 사업장은 영구히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2년 말까지로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자금지원을 용도 외로 사용한 사업장은 이유를 불문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선의·경과실로 인한 규정위

반일 때는 벌칙면제 또는 완화하기로 했다.

서류에 의한 기성확인에 따라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불가한 현실을 반영해 에너지관리공단 직접대출기관의 경우 사

후관리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자금지원 범위 및 한도를 확대해 투자를 촉진시키기로 했다. 당해연도 이후 사업이 개시돼 추천일 이전에

대금이 지급되면 대금 지급액의 지원범위를 현행 계약별 소요자금의 30% 이내에서 50%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심야전력의 과다보급으로 절약의 의미가 상실된 심야 전기보일러 등 축열식 난방설비에 대한 지원을 중단

하는 등 세부 사업내역을 일부 조정했다. 최근 심야전력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적정보급량을 초과해 전력 최대수요량



이 심야 시간대에 발생하는 등 부하 급증, LNG 복합 등 고원가 발전설비의 가동이 불가피해지는 등 국가차원의 에너

지 절약효과가 상실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읍·면·동의 기능전환에 따른 주택단열개수사업 관련업무를 조정해 읍·면·동장의 시공확인서를 제출해야 하

는 현행제도에서 시·군·구(또는 시·군·구에서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 장의 시공확인서를 제출해도 되도록 조치

했다.

VA체결실적 및 에너지 절약 추진계획

(단위: 개소, 1000TOE, 억원)

구 분 사업장수 에너지사용량 절감량 절감액( 투자비

1998 15 17,488 1,360 2,179 10,983
1999 52 10,538 1,126 2,277 4,512
2000 145 14,531 1,630 3,809 11,614
합 계 212 42,557 4,116 8,265 27,109

† 5년 기준

산자부는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약 77만6000TOE의 에너지 절감효과가 발

생해 관련기업이 약 1763억원의 원가절감 효과 및 97만1000달러의 국제수지 개선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고 있다.

에너지절약시설에 1억원을 투자하면 당해연도에 3340만원(147TOE)을 절감할 수 있고 3년 후에는 투자금액 전액을

회수할 수 있으며, 1억8400달러의 수입대체효과가 발생해 국제수지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화석연료 등 에너지 사용으로 의한 CO2 발생을 저감시키고 공해물질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절약시설 투

자가 가장 효과적인데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CO2 발생량 1톤의 처리비용이 53만원 정도이므로 절약시설에 1억

원을 투자하면 5700만원의 보이지 않는 부수효과가 발생한다.

정부는 2000년 145개소를 포함해 삼성전기 등 산업체 176개소, 한국전력 등 에너지공급사 36개소, 총 212개 사업장

과 VA를 체결했다. 212개 사업장은 2조7000억원(공기업 포함)을 투자해 매년 8300억원을 절약할 계획이다.

176개 산업체의 에너지사용량은 3940만TOE로 1999년 산업부문 9970만TOE의 40%를 차지했다. 5년간 2조2800억원

을 투자해 6900억원을 절약했다. 8개 공기업(36개 사업장, 공기업산업체 제외)은 5년간 4300억원을 투자해 1200억원

을 절약할 계획이다.

2001년에는 약 150개 사업장과 VA를 체결할 계획으로 2001년말까지 원활히 추진되면 VA 체결 사업장은 362개소에

달하며 에너지사용량은 산업부문의 약 50%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 있다. 총 2조7000억원을 투자해 약 8000억원을 절

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2003년까지 연간 5000TOE 이상 에너지다소비 사업장의 약 80%인 600개 사업장과 VA를 체결해 4조원을

투자, 460만TOE/5년(약 1조원)를 절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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